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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가 붙든 ‘나일’이 흔들릴 때... (출 7:14~25)

▣ 하나님의 뜻 & 자기방식의 고수

새번역) 출7:14 “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. "바로는 고집이 세서, 백성들
을 내보내기를 거절하였다.”

∎ 나의 백성이 광야에서 내게 예배하게 하라

새번역) 출7:15~16 “그러니 너는 아침에 바로에게로 가거라. 그가 물가로 갈 
것이니, 강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, 그를 만나거라. 너는 뱀으로 변했던 
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서, 16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. '히브리 사람의 하나님
이신 주님께서 나를 임금님께 보내어 이르시기를, 나의 백성을 보내어 그들이 
광야에서 나에게 예배하게 하라, 하셨는데도, 임금님은 아직까지 그 말씀을 
듣지 않았습니다.”

∎ 이집트 사람이 그 강물을 마시지 못할 것

새번역) 출7:17~18 “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, 이제 주님께서 친히 주님
임을 임금님께 기어이 알리고야 말겠다고 하셨습니다. 보십시오, 내가 쥐고 있
는 이 지팡이로 강물을 치면, 이 강물이 피로 변할 것입니다. 18 강에 있는 
물고기는 죽고, 강물에서는 냄새가 나서, 이집트 사람이 그 강물을 마시지 못
할 것입니다.'"”

∎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

새번역) 출7:22~23 “그런데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
같이 하니,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, 바로가 고집을 부리면서 그들의 말을 듣
지 않았다. 23.이번에도 바로는 이 일에 아무 관심도 없다는 듯이 발길을 돌
려서 궁궐로 들어갔다.”

∎ 나일 강 주변을 파다

새번역) 출7:24 “이렇게 하여서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니, 모든 이집트 사람
은 마실 물을 찾아서 강 주변에 우물을 팠다.”

이레가 지나다

새번역) 출7:25 “주님께서 강을 치신 지 이레가 지났다.”

▣ 공동체 적용 질문

1. 요즘 내 삶에서 ‘나일’처럼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?
그것이 흔들릴 때,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보다 여전히 그 주변만 파고 있
지는 않습니까?

2. 우리 교회가 새로운 예배의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, 우리가 붙들어
야 할 것은 ‘한 장소’가 아니라 ‘길을 여시는 하나님’임을 믿기 위해 함께 실천
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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